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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속 프란치스코회원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조용한 선교자이다. (1부)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례를 통하여, “사제, 예언자, 왕”이 되라는 소명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불림을 받는다.  한 지방 사제는 최근의 강론에서  예언자를 “하느님의 

대변자”이라고 강론했다. 예언자로서의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 재속프란치스칸들은 서약할 때,  세례의 약속을 심화한다. 우리는 복음화의 전선에 앞장 서라고 

불리어졌다. 사람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설교를 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회칙을 살면, 그것이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근하면서도 신중한 복음선포자들이 되는 것이다.  

회칙의 머리말에 있는 회개로의 불림을 읽은 후에, 아래에 적힌 회칙의 핵심 조항에서서 발췌된 글들을 잘 

살펴보라. 회칙은 우리가 효과적인 복음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도록 도와준다. 

각 조항에 따르는 질문들은 소그룹 토론이나, 기도 파트너와 또는 저널을 쓰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2조 "서약으로  이 형제 자매들은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할을 추구한다” 

+ 얼마나 자주 회칙을 읽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회칙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가? 

+ 회칙을 어떻게 기도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 보시오. 

4조 ”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 미사중에 듣는 복음외에 얼마나 자주 성서를 읽는가? 

 + 어떻게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를 드시오. 

 

 5조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례행위안에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 당신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안에서 어떻게 발견하는가?  

+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하는가? 

 

 6조 “그러므로,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증인과 도구가 

되어야 한다.”  

+ 당신의 삶의 어떤 면들이 당신을  교회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해 주는가? 

+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0조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 따르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은 

곤란과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 어떤 직무들이 당신의 삶에 “적당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 복음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11조 “복음에 따라 자신은 하느님 자녀들을 위해 받은 재물의 관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좋은 관리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물질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선포를 하는일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Part 2 next week 2부는 다음 주에 


